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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여러분
며칠동안 스산한 바람이 불더니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제 마음속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합원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같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또한 특별명예(희망)퇴직으로 떠나간 동료와 선후배를 보며 이별의 안타까움을 술회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명퇴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단지 현실에 안주해서 시간만 보낸다면 더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선통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한 신사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회사는 상품할당과 조직개편 단행으로 종사원을 스트레스와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조합원이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해주길 청원해왔습니다. 
이에 조합은 다가올 고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단체교섭에서 사측과 특별명예퇴직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많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정보통신 설계사의 길도 마련했습니다. 물론 조합원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는 아니겠지만 조합으로서는 많은 고민과 진통 끝에 이끌어낸 합의라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어젯밤 5천 5백여 종사원이 퇴직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우리의 일터가 힘겨웠는지…” 다시금 저를 반성하게 합니다. 또한 이제는 정말 ‘희망’이라는 단어를 조합원들의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뒤숭숭하고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 없을 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힘냅시다. 떠난 동료들을 가슴에 하나하나 세기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도록 말입니다. 퇴직한 분들도 몸은 떠났지만 마음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과 KT 발전을 위하여 우리모두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납시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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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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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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